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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하나금융 계열사 4곳 마이데이터 심사 재개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이 불편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을 위한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월가의 악몽 부른 한국계 큰손 '빌 황'…은행들 11조 물렸다 한국경제

헤지펀드 아케고스캐피털 때문에 세계 주요 은행들이 최대 100억달러(약 11조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가 파산한 이후 최악의 헤지펀드 사고가 터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비롯한 금융감독당국이 나섰다.

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중금리대출 확대 압박…"계획서 받겠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양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로부터 연간 중금리대출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 목표치를 담은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중금리대출 계획이 이번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대책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대책 발표가 끝나고 계획서 최종본을 제출받아 마무리를 지을 계획

어 △△은행 없어졌네 시중은행 지점 50곳 닫는다 매일경제

올 상반기에만 총 50개 넘는 시중은행 영업점이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이 은행 점포 폐쇄를 자제하도록 압박하고 폐쇄 절차도 까다롭지만 영업점 폐쇄는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사전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은 은행으로선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지점 폐쇄 결정은 미루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삼성증권 내부거래 금융위가 들여다본다 머니투데이

재벌이면서도 금융계열사를 가진 삼성 현대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 감독규정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예고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검사권 사각지대였던 재벌 금융사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이 하반기부터는 정당한 검사권 확보에 따라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ABL생명-RGA재보험, 국내 첫 '고금리 보험계약 공동재보험' 계약 연합뉴스

옛 고금리 보험 계약의 '금리 위험'을 재보험사에 넘기는 공동재보험 계약이 국내서 처음으로 체결됐다.

이번 공동재보험 계약 체결로 ABL생명이 보유한 알리안츠파워보험 계약 일부의 보험금 지급 의무와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를 ABL생명과 RGA재보험이 공동으로 지게 된다.

'SK바사' 잡은 NH투자證 주식발행 선두…회사채 전통 강자 KB證, 이번에도 수성 매일경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시킨 NH투자증권이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 선두에 올랐다.

31일 매일경제 레이더M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ECM(기업공개 및 유상증자 포함) 시장에서 올 1분기 동안 2조1161억원어치를 대표 주관해 1위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 300만 자사주 취득...취득 전 대비 주가 10% 올라 아시아투데이

미래에셋생명이 지난 2월 15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총 300만개의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달 29일 기준 미래에셋생명 주가는 지난달 10일 대비 10.47% 올랐다.

이로써 미래에셋생명이 보유한 자사주는 4654만주로, 이는 유통주식수의 23.4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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